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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VIEWS 

일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일본 전체의 연구개발투자가 2년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도 3년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연
구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 진부화와 연구지원자의 부족 등에 의해 연구환경이 구미에 비해 열악하며, 기본연구의 수
준도 여전히 뒤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1994년 가을 이후, 여당간에 검토되어 온 과학기술기본법은 작년 10월 말에 신진당을 추가
한 4당 공동제안에 의해 중의원에 제출되어, 11월 8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全曾一致로 가결괴어 11월 15일에 공
포, 시행되었다. 

본 기본법은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 틀을 정한 것으로, 일본이 21세기를 향하여 「과학기술창조입국」을 
목표로 하여 과학기술진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기둥이 되는 것이다. 

○기본법의 포인트 

(1) 과학기술진흥방침에 대하여 결정하는것 

⑵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정하는것 

⑶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과학기술회의의 논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을 책정해야 하는 것을 정하는것 

⑷ 국가가 강구해야 할 시책에 대하여 정하는 것 

○기본계획책정체제의 강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작년 11월 29일에 개최된 제54회 과학기술회의 본회의에서 내각총리대신으
로 부터 과학기술회의 에 대하여 자문 제23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하여」를 자문하였다. 정부는 그 답신을 얻
어 가능한한 긴급히 계획을 책정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방침 

⑵ 연구개발환경의 정비에 관한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⑶ 그밖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하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청에서는 기본계획책정을 위한 체제정비를 꾀하기 위해 청내에「과학기술기본계
획 책정추진실」을 만들어 관계성청과 제휴하면서 기본계획책정을 위한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科學技術 シヤ-ナル, 1996년 2월호) 

미·일 방위기술협력에 관한 국가연구위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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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는 「對日 과학기술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이
익을 최대한으로 한다」(Maximizing US. Interests in Science and Tecnology Relations with Japan)라는 제목
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가과학아카데미에 대하여 미·일 과학기술 관련 종합평가실시를 요구한 1992, 1993년도의 국방권한

제정법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검토의 일부로, 국방부의 지원하에 안전보장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것
이다. 

이와 병행하여, 상무부, 에너지부, 국무부 및 국립과학제단의 지원에 의해 일본의 경쟁력에 대한 검토도 실시되고 있
는데, 최종적으로는 兩者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하여 미·일 과학기술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 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NRC는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에 조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과학아카데미 및 국가공학아카데미의 기관이다. 

본 보고의 결론은 앞으로의 미·일 방위기술협력이 지금까지와 같은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통행이 안닌 쌍방향으

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일본의 기술공현도를 대폭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애가 여
전히 커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토결과의 요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쌍방향 기술협력의 필요성 

·냉전의 종결과 함께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적인 기술이전이라는 형태의 방위기술협력을 정당화할 근거가 이미 

없어지고 있다. 

·미·일 동맹이 앞으로도 성숙,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대등한 공헌을 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협

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폭넓은 분야에서 높은 일본의 기술력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충분히 공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협력노력의 평가 

·과거 15년 동안에 미·일 시스템 기술포럼의 설치, 1983년의 일본의 방위기술 대미 공여에 관한 교환공문, FS-X전

투기 공동개발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데까지는 이
르지 못하고 있다. 

○협력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있고, 장애극복에는 중점적이고 강력한 노력이 필요 

·미·일간의 국방연구비의 격차, 관민 관계의 차이, 기술개발시스템의 상이에 의한 장벽 

·쌍방향적인 기술협력에 대한 일본기업 및 일본정부의 소극성 

·미국정부의 접근방법의 일관성과 조정의 결여 

앞에서 말한 검토결과에 기초를 두고,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협력에 있어서의 장벽의 철폐 

·국방부는 일본과의 방위관계에 있어서 기술호혜성의 달성을 주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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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① 무기수출원칙의 명확화와 부분적 수정에 의해, 방위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생용 기술로 구성
되는 품목의 수출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식 성명 

② 1983년의 교환공문을 일부 변경하여, 미국에 이전된 일본의 군사기술, 제3국으로의 재이전제한의 예외로 하는 
것 

·미·일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자금거출 등에 의한 방위기술협력의 촉진

○확대된 기술협력과 미 일 동맹관계와의 통합

·미국과 일본은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등 양국의 동맹관계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고 협의하는 장으로서 통합안전장협

의를 발족해야 한다.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체제정비 

·국방부는 앞으로 미·일 방위협력하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하여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체제정비를 꾀해야 

한다. 

·국방부는 상무부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속해서 중요기술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기술의 

국외의존에 관한 감시 및 관리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 

(科學技術 シヤ-ナル, 1996년 2월호) 

중국의 연구개발동향 

중국은 최근 야심적인 연구개발투자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Nature誌가 보도하고 있다. 1994
년의 중국의 군사연구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는 222億 元(27억 달러)으로, GDP대비 0.5%였다. 이것은 일본의 
2.7% 보다 상당히 낮고 또 중국의 1992년의 0.7% 보다 저하된 것이다. 이유는 연구개발비의 증가이상으로 중국경
제가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 5월, 국무원의 이붕 총리는 연구개발비를 2000년까지의 5년 동안에 GDP대비 1.5%로 향상시킬 예정이라
고 발표하여,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확대가 특히 기대되고 있다. 1993년도의 산업계의 연구개발비는 45憶 元으로 
전체의 23%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서기는, 산업계의 비율을 2000년까지 50%로 증가시키기 위해 우대세제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10% 증가시키면 1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술
이전수입이 30萬 元(3만 6천달러) 이하인 기업은 기술이전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예전의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산업계에 제품을 판매하여 산업계는 연구개발에 무관심하였지만, 바야흐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경쟁이 있어 기업은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도 연구개발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를 계
획하고 있다. 2000년에는 연구개발예산의 10%를 기초연구에 쓸 예정이다. 기초연구의 진흥은 1985년에 설립된 중
국 자연과학재단 (NSFC)이 중심이 되고 있다. 중국 자연과학제단의 예산은, 1990년에 급격하게 신장하여 1995년
에는 5.8億 元이 되었다. 2000년에 중국의 기초연구의 1/3인 20億 元을 중국 자연과학재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신장
율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은 12억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1인당 천연자원은 부족하다. 과학기술의 최대의 목표는 경제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Science誌는 보도하고 있다. 1956년,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진흥 12년계획을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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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후, 개혁 및 해방정책의 추진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가과학기술중시과제해결계획, 하이테크연구개발계획
('863계획'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중요과학기술성과보급계획 등을 책정,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기관은 과거 45년 동안에 크게 성장하였다. 성공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북경전자양자가속기 등 10개 
이상이 있으며, 주요 국립연구소가 15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근대 과학기술기반의 적극적인 형성에 따라, 세계 경작
가능면적의 7%의 토지에 세계인구의 23%인 12억의 인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개발투자의 GDP비율은 0.5%로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매우 낮아, 과학기술수준에도 커다란 격차
가 생기고 있다. 중국의 기초적 연구나 하이테크 연구개발수준은 하이테크산업 육성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이다. 중
국의 과학기술과제는 크게 말하여 2가지로, 하나는 식량, 보건, 수송 등 전략적 문제의 해결이고, 또 하나는 연구설
비 등의 과학기술기반의 개선이다. 

중국 국무원이 책정할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을 입안 실시하는 중심적 기관은 科學技術委員曾이다. 단 국방과학
기술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군사연구를 독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자연과학재단, 주요국립연구소계
획, 863계획, 농업연구계획, 하이테크개발계획 등 최근 10년 동안에 설립된 많은 신규연구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
다. 나아가 대학이나 他省의 연구소의 연구비 관리나 복수의 연구기관에 걸쳐 있는 연구에 대한 조정도 실시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관련성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중국 과학원은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高價의 과학기기 수입에 대하여 국무원으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재무성이 할당한 자금을 과학기술위원회는 변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의약원이나 농업과학원도 과
학기술위원회로부터 상당히 자립되어 있어 관할 省의 감독을 받고 있다. 

중국의 대학도 자치를 상당히 향유하고 있다. 중국의 1,000개 이상의 대학중 북경대학 등 36개 대학이 국가교육위원
회(10년전에 省으로부터 위원회로 격상된)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밖의 대학은<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은 각종 省
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과학원도 과학기술대학을 가지고 있다. 대학은 연구비를 교육위원회, 所囑省·院으로부터 

받는 외에, 과학기술위원회의 각종 조성시책이나 민간으로부터도 받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경제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주요 국립연구소시설, 하이테크지역, 신기술 기업화 파일
로트 플랜 등의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인프라스트럭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산업기술의 근대화계획의 조성이나 기술의 도입 및 이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비의 부문별비율(1993년> (단위: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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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 관련 기구>

일본 특허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특허정보 DB화 지원 

일본 특허청은 아시아의 공업소유권제도 정비에 협력하려는 일환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특허정보 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지원한다. 이들 국가는 일본과 구미기업의 진출로 특허 등의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불
충분한 점이 많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각국간에서도 모조품 등에 의한 지적소유권 침해가 생기고 있어 체제정비가 시
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특허청은 필리핀에서는 출원등록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검색시스
템 등 구체적인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작년 4월부터 전문가를 파견하여 상표에 관한 데이터 축적, 검색시스템 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
다. 동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어 데이타 입력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96년도 부터는 제2차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상표출
원등록시스템의 구축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작년말까지의 2년 동안에 심사관을 파견하여 일본 특허정보의 영문초록열람기자재 제공 및 심
사협력을 하면서 국내제도에 대한 협력방법을 모색하고, '96년부터 구체적인 협력에 착수한다. 공업소유권의 정보화 
관점에서는 기존의 특허와 상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제고되어 있다. 그러나 인도
네시아의 경우 요원부족과 특허공보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한 후에 협력실시 우선순위를 결
정하려고 한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 외에 인력유성협력도 실시할 예정인데, '96년부터 일본 4년 동안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역내 각국으로부터 1,000명을 초빙하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래에 실시하
고 있던 연수 대상이 각국의 특허당국자였던데 반하여 이번부터는 민간기업의 공업소유권담당자나 변리사,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코스별 커리큘럼을 짜서 실시할 예정이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1월 30일자) 

EU의 연구개발동향(1995년 연차보고) 

EC 위원회는 1995년 9월 28일에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는 매스트리히트 조약에기초를 두고 작성되는 
최초의 연차보고로, 연구개발의 全體像을 밝히고 있어, 중요성 및 EU의 번영과 사회적 안녕의 공헌에 대한 폭넓은 이
해를 돕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두꺼운 분량으로,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1994년도의 활동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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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의 활동계획에 대한 총괄이고, 제2부는 1994년에 실시된 개개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이
며, 제3부는 1995년의 각 프로젝트 활동계획의 상세한 설명, 제4부는 관련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1994년의 활동과 성과를 살펴보면, 

⑴ 공동체에 있어 1994년은 가장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해였다. 제4차 플레임워크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25개에 걸
친 법률문서가 작성되었다. 이들 중에는 플레임워크계획 그 자체, 18개에 이르는 개별 프로그램, 공동체의 공동연구
센타(JRC)의 활동과 공동체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과학기술활동을 커버하는 2건의 프로그램, 공동체의 연구프로
그램에 참가하기 규칙에 대한 2건의 결정, 결과의 보급을 위한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⑵ 7월에는 연구담당 각료이사회의 비공식회의가 개최되어, 회원국간의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하
여 논의를 하였으며, 그 후 10월에는 위원회에 의해 「협력을 통한 조정(Achieving coordination through 
cooperation)」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유럽 역내에서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자금 중 
13%만이 협력적 플레임 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실상을 밝힌 것으로, 나머지 공공자금을 협력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행동 등을 제안한 것이다. 

⑶ 그리고 위원회에 의해「유럽과학기술회의」가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산업연구나 과학계의 유명인사를 모아 위원
회와 연구자간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100인의 저명한 과학자 및 산업계의 연구자로 구성되
어 있으며, EU의 연구기술개발정책과 과학기술일반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말한다. 

⑷ 제3차 플레임워크계획의 프로젝트에는 유럽경제지역의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이 
관여해 왔는데, 제4차 플레임워크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한 합의가 연장되었다. 또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이나 2국간 
협정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⑸ 또 위원회는 유럽과학기술포럼의 틀 속에서 유럽의 사회경제, 윤리, 법률, 역사 등의 일반적인 문화적 배경으로부
터 과학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논의를 자극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 그리고 1994년 11월에는 과학과 문화에 대한 유
럽週間을 개최하였다. 

⑹ 1994년의 연구활동과 공동체의 연구노력일반에 대해서는 회원국 뿐 아니라 유럽경제권이나 EFTA제국들을 커
버한 제3차 플레임워크계획과 관련되는 몇가지의 숫자로 집약하여 말할 수 있다. 

1994년에는 18,261개 단체가 참가한 6,101건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개시되어, 연말에는 10,976건의 프로젝트가 실
시되고 있으며, 1994년의 공동체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지출은 공동연구센타의 프로젝트를 제외해도 19억 
3,600만 ECU에 이른다(표 1 참조). 또 공동체와 경제권 전체에 걸친 연구팀간의 다각적인 비용분담관계에 의한 국
경을 초월한 협력관계는 16,407건을 넘는다. 

이어서, 1995년의 계획을 살펴보면, 

⑴ 1995년은 시민이나 시장수요를 감안하면서 제4차 플레임워크계획 속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실시를 실현해간
다.1994년 12월 15일에는 계획에 기초를 둔 첫 번째의 연구계획서 공모를 위한 활발한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⑵ 플레임워크계획에 배분되는 자금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및 스웨덴의 새로운 회원가맹이 끝나고 나서부터 채택될 
예정이다. 그리고 플레임워크계획의 예산총액을 130억 ECU까지 증액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가치, 
계획의 진척정도, 유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공헌도, 재정적 전망 등에 대한 평가 후에 1996년 6월까지 결정하
지 않으면 안되므로, 위원회에서는 1995년 후반에 그를 위한 프로포잘을 책정한다. 

⑶ 위원회에서는 더욱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어프로치를 위해 노력한다. EU는 실업, 광범위한 사회적 변혁, 급속한 기
술혁신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와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널
리 시민에게 개진한다. 공동체의 연구활동의 계속성과 효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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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⑷ 산업적 관점에서 공통의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동체와 각국의 힘을 결집하여 태스크 포오스를 설치한
다. 

⑸ 위원회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밖의 주요한 토픽으로는 국제연구협력에 대한 전체전략, 정보사회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평가방법의 개선을 포함하는 프로그램관리의 더 한층 간소화 등 총제적인 혁신적 프로세스가 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매우 높은 중요성을 둔다 

<1994년의 연구개발활동> 

(日本工業技術, 1996년 2월호)일본 통상성,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벤쳐기업을 육성 

일본 통산성은 미국에 비하여 미정비된 일본 벤쳐기업의 자금조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한 투
자활성화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통산성이 금년도 보정예산으로 실시한 공공자금에 의한 자금조달지
원과 더불어 민간자금의 유효활용을 꾀함으로 일본의 벤쳐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검토테마는 ①개인자금의 활성화, ②연금자금에 의한 투자촉진, ③주식시장의 개혁촉진, ④미공개주식의 거래 원활
화 등이다. 벤쳐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민간자금의 투입이 부족하다고 판단, 개인투자가나 기관투자가
의 벤쳐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제도와 상황을 참고로 하면서 환경정비에 힘쓸 생각이다. 

미국에서는 「엔젤」이라고 불리우는 개인투자가가 벤쳐기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공급원이 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
서는 개인금융자산이 1천조엔을 넘고 있지만 위험을 싫어하는 풍조가 뿌리깊기 때문에 투자가층이 거의 존재하지않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투자가가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우대조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 연금기금은, 미국에서는 벤쳐 캐피탈에 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여 벤쳐기업육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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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본에서는 연금기금이 벤쳐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는 매우 적어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혁을 연구하려한
다. 이를 위해 통산성을 1월 하순, 증권업계와 벤쳐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벤쳐자금조달 환경정비연구회」
를 발족시켰다. 연구회는 월 1, 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6월 상순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2월 2일자) 

미·중 관계 긴박, 기술협력도 중단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 美· 中 군사전환합동위원회 밖에 모른다. 이 위원회

는 미국의 제창으로 1994년에 설치된 것으로, 목표는 중국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이다. 합동위원회는 당초부터 대만지
지의 공화당 보수파와 국방총성 방위기술안전국에게는 인기가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합동위원회을 통하여 
최첨단기술이 이전되면 알게 모르게 중국군의 근대화를 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이러한 논의는 누구도 하지 못했다. 실제로 미국의 산업계는 냉전종료까지 중국 등에 대한 최첨단기술의 수
출규제를 완화하도록 미국 정부에 교묘하게 작용해 왔다. 그러한 노력때문이었는지 미국 정부는 컴퓨터와 통신기기
의 수출에서 사전인증제를 폐지하고 말았다. 

그 후 합동위원회에서 상정되고 있는 경제협력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의 보증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군의 
근대화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지도자가 대만공격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였
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위층도 이러한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견제를 위한 항공모함 니밋츠를 
대만해협에 급파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 반대파를 더욱 자극한 것은 최근 발매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의 기사이다.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이 잡지는 연재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미·중 군사전환합동위원은 고도통신기술에 관한 

미·중합병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합병사업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국방총성은 이러한 지적을 강하게 부

정하고 있다. 합동위원회가 회합을 가진 것은 한번 뿐이며, 논제도 중국의 군민항공관제시스템의 통합을 원조한다는 
내용이었다. 항공관제시스템이 근대화되면 여행객들은 보다 안전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비즈니스맨의 안전에
도 유용하다. 

그러나 후아 메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합병기업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 회사는 SCM이라는 캘리포
니아의 미국기업과 갤럭시 뉴 테크놀로지라는 중국기업의 합병기업이다. 합병의 목적은 중국국내의 고급 호텔의 통
신시스템을 접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캘럭시사는 중국의 군부에 의해 소유되어, 최근까지는 인민해방군의 통신개발
부문 책임자가 사장을 맡고 있었다. 국방총성의 기술전문가는 합병사업이 인문해방군의 통신능력향상과 관련될 우려
가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에 의하면, ′93년에 SCM사의 최고간부는 페리 국방차관(당시)에게 접촉하여 합병
회사에 대한 고도통신기술의 이전을 승인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때 SCM사의 간부는 스탠포드대학시절의 페리장관
의 동료였다고도 한다. 국방총성의 방위기술안전국은 그러한 기술이 전에 강하게 반대하여 패리장관과 대립하게 되
었는데, 그 이후 방위기술안전국의 간부는 장관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어 對中 기술이전에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
다. 

후아 메이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파문이 커져, 하원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프로이드 스펜스 위원장이 페리 장관
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의 정보기관도 합병사업을 분석하여 인민해방군의 근대화와 관련
되는지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소동 때문에 페리 장관은 對中기술협력을 당분간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미중군사전환합동위원회의 다음 회의도 당분간 보류하게 될 것이다. 

(週刊東洋經濟, 1996년 2월 17일자) 

일본의 地城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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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9일의 과학기술회의에서 제 22호 답신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지침에 대
하여」가 이루어져, 12월 13일부로 기본방침이 결정되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994년 6월에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과학기술회의에 대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지침에 대하여」가 자문된 것을 받아들여, 새롭게 지역과학기술진흥부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해오
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과학기술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에서 部會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답신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답신의 배경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며 동시에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 매력있는 지역만들기에 공헌하는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혁신의 촉진,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증대 및 참가의 촉진, 젊은이의 과학기술지
향 고양 등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일본 전체로서의 과학기술을 진흥한다는 관점에서도 지역에 있어서의 특색있
는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학기술활동이란, 첨단적, 기초적인 연구개발활동은 물론 신산업의 창출, 기존산업의 고도화에 기
여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개발, 인재의 육성과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에 이바지하는 활동까지 포함한 폭넓은 것이다. 

정부도 과학기술정책대강(1992년 4월 24일 각의결정)에서 중점시책의 하나로 본 과제를 다루어, 그의 추진에 노력
해 온 바이다. 앞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활동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며 지역의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의 답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 답신의 대강 

본 답신에 나타나 있는 요점은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1)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활동은 자주성과 개성을 가지고 자주적이고 활력있는 지역의 창조와 일본 전체의 과학
기술의 진흥에 기여 

(2) 지역 독자의 목표, 우수한 인재, 바라는 연구환경, 활성화된 연구기관, 활발한 제휴 및 교류를 하는 체제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형성과 활용의 필요성 

(3)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창조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우수한 인재의 육성, 지역으로부터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연
구기관 등의 활성화, 산학관의 또는 지역의 범위를 초월한 제휴교류촉진의 중요성 

○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① 과학기술을 이용 활용하는 입장에 있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주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해가
는 것. 또 지역주민과 과학기술과의 교량역할을 하는 오피니언 리더나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 

② 차세대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이나 박물관 등의 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 우수한 연구자 기술자
를 육성·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내용, 설비를 충실히 하고 우수한 인재를 적절히 대우하여 활약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 또 공동연구의 구축 운영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육성 확보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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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의 요망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설시험연구기관의 시설 설비를 충실히 하는 것. 고도한 연구개발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기 위해 대학, 정부관계 연구기관의 시설 설비의 개선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 

④ 국가와 지역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연구정보네트워크의 정비를 추진하고 연구정보자원의 질적·양적 충실을 꾀하

는 것. 또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고도정보통신기술을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하는 것. 

⑤ 연구개발활동의 주체인 공설시험연구기관, 대학, 정부관계 연구기관, 제3섹터 등을 활성화시키고 신상업 창출지
원등을 포함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꾀하는 것. 

⑥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시술행정의 중요성을 토대로 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과학기술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과
학기술관련 자금을 확보하는 것. 

⑦ 지역간 및 산학관의 제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전개하는 것. 특히 공설시험연구기관 등 코디네이트
기능 강화에 대한 지역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앞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도 시책의 더 한층 충실을 꾀하고, 이 답신을 토대로 
하여 지방공공단체는 무엇보다도 교육계, 학계, 산업계 등 폭넓은 분야의 관계자가 밀접한 협력하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科學技術 ツヤ-ナル, 1996년 2월호) 

미국 소프트웨어산업,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1인당 생산액은 감소 

미국 컴퓨터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성(1인당 생산액)이 1990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美 DRI/
McGraw-Hill社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1990년에는 14만 달러였던 것이 1995년에는 12만 9,800달러가 될 것으
로 동사는 예측하였다. 그러나 고용자 수는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990년의 77만명에서 1995년에는 105만 
명에 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미국의 200개 산업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반도체, 통신(케이블 TV포함), 컴퓨터 하
드웨어(사무기기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4가지 산업을 살펴보았다. 1990년∼1996년의 생산액은 미국의 경기회
복으로 인해 모든 산업이 신장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고용자 수는 1990년의 43만 8,000명에서 매년감소를 
계속하여 1995년에는 33만 3,000명으로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리스트럭쳐링(인원정리)을 추진한 영향일 것이다. 
반도체와 통신의 고용자 수는 양쪽 모두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감소하였지만 1994년부터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
체는 1993년에 21만 4,000명으로 바닥을 나타내었다가 1996년에는 1990년의 23만 9,000명으로까지 회복할 것
으로 보인다. 통신은 1993년의 104만 명에서 1996년에는 111만 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은 
107만 5,000명이었다. 

생산성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는 모든 산업이 1990년부터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1995년의 생산성은 컴퓨터 하
드웨어가 22만 7,000달러, 통신이 20만 4,400달러, 반도체가 19만 9,300달러,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12만 9,800달
러로 나타났다. 

(NIKKEI Electronics, 1996년 1월 1일자) 

「네트」의 문화에서 낙후되는 일본 

일본의 우정성이 정보 인프라스트럭쳐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E메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컴퓨터기술에서는 
세계에서 첨단을 가던 일본이 인터네트의 활용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에게 크게 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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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력의 약함, 미국의 42%에 비하여 10% 정도 약한 사무실의 컴퓨터 장비율, PC네트워크 접속율의 낮음, 불충분
한 일반사용자에 대한 통신소프트웨어 등이 「네트」이용의 최대 장애라고 볼 수 있다. 또 상의하달적으로 기업에게 
네트워크시대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는 정부와, 회사에서의 지위나 권한이 정보관리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일본의 縱
的기업조직에서는 「네트」의 의의에 대한 이해나 활용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의 「네트」이용요금은 구미
에 비하여 너무나 비싸다. 정보화 사회에서 낙후된 일본이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일본적 생산방식의 도입에 실패한 
구미에서처럼 「문화적 차이」로 변명할 것인지. 

(Financial Times, 1996년 1월 22일자) 

미국, 메가미디어시대를 향한 전기통신개혁법 성립 

미국에서는 2월 8일, 전기통신법의 개혁법이 성립하였다. 이 법률개정은 멀티를 넘어 「메가 미디어」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미국 의회와 정부는 「대개혁법안」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동시에 歐美가 정보신시대의 하이웨
이를 달리는 가운데, 일본은 정보분야의 기술개혁, 시장개발에서의 경쟁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
다. 

미국의 통신법 개정은 1934년 이래 실로 62년만의 일이다. 성립된 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①케이블TV(CATV), 단
거리전화회사, 장거리 전화회사의 구분을 철폐하여 상호진입을 인정하고, ② TV, 라디오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미디
어의 보유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③ CATV 요금규제를 3년후에 철폐하는 것 등이다. 

실제의 시행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6개월 이내에 각 항목의 운용에 대한 세목을 결정하고나서 부터이지만, 장
거리전화회사인 AT＆T는 법안 성립당일에 「늦어도 여름까지 단거리 전화사업에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적어
도 2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국내통신시장의 변동을 예측케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법개정에 
따라 업계의 M＆A(합병매수)등 재편성도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エユノミスト, 1995년 2월 27일자) 

<담당: 정책동향팀, 선임기술원 朴敬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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